
닛신보, “경영 3개년 계획 2006” 

추진하여 섬유사업의 흑자화 계획 

 

닛신보는, 2003년도를 기점으로 중기계획인 “경영 3개년 계획 2006”을 확정

하였다. 섬유사업은 최종년도인 2006년 3월에 판매고 790억엔, 영업이익 20

억엔을 계획하고 있다. 

섬유사업은 1차년도 말인 2004년 3월기에 영업이익을 17억엔으로 만들 전

망이다. 3년 전의 중기 계획 당시에는 계획이 끝나는 2003년 3월의 국내방적 

시설 규모를 44만추로 예상하였었는데, 그간에 큰 폭으로 구조를 개선하여 

실제로는 30만 5천추로 되어 계획보다 적정 규모화되었다. 따라서 신 중기계

획 첫 해부터 흑자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스판덱스 “모비론”은 1차년도 전기(前期)에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최종년도

에는 흑자화할 계획이다. 닛신보는 우레탄을 건식(乾式)방사와 용융방사의 두 

타입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식방

사보다도 차별화가 가능한 용융방사에 주력할 것이다. 

면부직포 “오이코스”도 첫 해 전기에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앞으로 신규 

용도를 개발하여 많은 경험과 실적을 올려 “최종년도에는 약간의 흑자로 마

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은 직물 수출과 일본 내에서 생산하는 고품질의 차별화 제품의 수출

로 추진되는데 “범용품이 아닌 차별화품의 수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